
 

이번 이슈페이퍼는 2023년 1년간 인도네시아 한 국가를 중심으로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한 초등 수업 현장 이야기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국

제교류 수업, 현장체험학습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대면 교류, 한국 초등학교 현장으

로 3개월간 파견근무를 나온 인도네시아 초등 현장 교사들의 수업을 통해 성장하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두

근거리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길 바란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초등 수업 현장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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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창근
(전주전라초등학교 교사)



국제교류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로 자카르타 SDN Ujung Menteng 01 Pagi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컬쳐박스 물품을 설명하는 필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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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열기: Halo, Apa kabar?

Halo, Apa kabar? 인도네시아의 첫 인사말로 수업 현장 이야기를 시작한다. 첫 시작부터 

이렇게까지 많은 활동을 인도네시아와 함께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와도 연이 닿

아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3년 APEC국제교육협력단(ALCoB, 이하 알콥) 교사로 선발되었고, 알콥 협력 프로

젝트로 국제교류 수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국제교류수업을 운영

하는 학교 중 일부를 선발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데 마침 좋은 기회라 두 프로젝트

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제교류활동은 처음이라 학생들에게는 정말 생

소하지만 필자에게는 가장 익숙한 나라인 인도네시아를 택하였다. 



니탈리아 학생의 인도네시아 문화 특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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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기 전에 이 나라에 대한 문화교육을 학습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인 학생 니탈리아

(Nitalia Wijaya)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 문화 특강도 진행하게 되었다. 총 4시간 분량의 특

강은 다채로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어 ‘Go Go, Aku Bisa Bahasa Indonesia(나는 인도

네시아어를 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전문가 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니탈리아는 학생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을 잘 구성하여 운영할 줄 알아서 흥미로웠던 

기억이 난다.

 인도네시아와 함께한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

필자가 속한 4학년 4개 학급은 올 한해 학년 특색 교육활동을 운영하였다. ‘지역 주민으로서의 

나,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라는 큰 프로젝트 목표를 세우고 그 하단에 전주다움, 탄소중립, 국

제교류 세 가지 영역을 편성하였다. 전주다움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을 알아가고, 탄소중립 활동

을 통해 세계 시민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을 계획하

였다.

특히 국제교류 수업은 인도네시아 2개 학교(SDN Ujung Menteng 01 Pagi, SDIT Salsabila 

Al Muthi'in)와 함께 진행되었다. SDN Ujung Menteng 01 Pagi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

카르타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이 학교 4학년 2개 학급과 양국의 문화교류 위주의 수업 교

류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으로 방문하여 대면 교류 프로그램도 계획하였다. SDIT 



전통문화 체험(전주한옥마을)과 지역 전통시장(전주남부시장) 체험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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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sabila Al Muthi'in은 인도네시아 문화수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족자카르타 지역에 위치한 

사립 초등학교인데 3~6학년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동아리 학생들과 공동 교과 주제수업을 진행

하기로 하였다.

(1) 전주다움

초등 4학년 사회 교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하여 학습하고 지역민으로 성장하는 교육과

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주다움 영역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관하여 탐구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인도네시아 학교로 보낸 컬쳐박스 물품들

4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컬쳐박스 물품 소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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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소개된 우리 지역 현장체험활동 외에도 교과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에 관하여 조사하

고 알아가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로컬학교와 국제교류활동 과정 중에 컬쳐박스 물품을 보내는 활동이 있다.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물건들을 그 설명과 함께 보내는 활동인데, 컬쳐박스 물품을 정하

거나 설명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주다움 활동은 큰 도움이 되었다.



첫 온라인 교류수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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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실천학급

탄소중립에 관하여 학습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

을 배우는 활동이다. 지구의 날 소등행사 챌린지, 탄소중립 온책읽기 활동1), 재활용 소재를 활용

한 장바구니 만들기, 멸종위기 동물과 지구 온난화 이야기 등 환경교육을 테마로 활동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교류 공동 주제 활동으로 적용하기에도 좋은 소재로 쓰인다.

(3)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2개 학교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국제교류 수업을 운영하였다. 온라

인 교류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집단에 따라 문화교류 수업과 공동 교과 주제 수업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1) 문화교류 수업

먼저 일반적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영어 구사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한국 학교 4학년 

1) 온책읽기란 학습에 참여하는 학급의 모든 학생이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다른 이와 생각을 교류하는 수업 활동

을 말한다.



온라인 교류수업을 위해 만든 학생들의 결과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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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학급학생 95명과 인도네시아 학교 4학년 2개 학급학생 64명의 온라인 교류수업은 한국-인

도네시아 문화교류를 테마로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협력교사(Ms. Rita Suryani, SDN Ujung 

Menteng 01 Pagi)와 사전에 공동 주제를 설정하고 2개의 화상 온라인 수업 채널을 열어 채널 

하나당 한국에서 2학급, 인도네시아에서 1학급이 입장하였다. 첫 수업은 각 학교의 교사를 중심

으로 인사 및 나라 소개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학교와 학급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 관계상 각 학급에서 5명의 대표학생을 뽑아 학생인사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순서로 각 국

의 전통 노래를 불러주는 시간으로 첫 수업을 마쳤다.

첫 인사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교류 협력 선생님들 간의 협의로 정한 주제를 가지

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필자는 패들렛 게시글 업로드 활동 등으로 학생 자기소개, 

우리 가족 주말 브이로그 공유 활동을 진행하였고, 양국의 음식문화를 알기 위해 발표자료를 만

들고 실시간 발표수업도 진행하였다. 국제교류 문화 수업 주제를 고민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필

자가 고민해본 그 외 예시 활동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All about Me - 자기소개자료 만들기

- 우리 가족의 주말 V-log

2. Sharing Our School Life - 등굣길 V-log

- 우리학교 안내서(우리학교 지도 만들기)

- 학교 소개 영상 만들기

3. This is My City, My Country - 우리 지역의 관광지

-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 소개

- 우리 지역의 K드라마 촬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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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at's in My Bag? - 책가방에 있는 물건 나열 사진 소개

- 물건과 관련한 나의 일상생활 안내하기

5. 고민상담소 -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고민 모음 영상 제작

- 영상에 영어 또는 교류국가 언어 자막을 넣어 교환하기

6. 컬쳐박스 활용 수업 - 학교간 교환한 컬쳐박스 물품을 활용한 수업

- 교류 상대국 문화소개 코너 만들기

- 교환한 의상을 입고 런웨이 패션쇼 활동

2) 공동 교과 주제 수업

공동 교과 주제 수업은 인도네시아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선발된 4학년 16명의 한

국학생들, 그리고 국제교류동아리 학생인 3-6학년 20명의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이 학생들은 영어 구사력과 프로젝트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큰 학생 그룹이라 아

직 어린 초등학생들이지만 공동의 교과 주제 활동을 시도해보았다. 교과에서 공동 수업 주제를 

찾아 이를 진행하는 일은 교사간 사전 소통이 더욱 중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드는 일이지만, 이

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성장하는 성취감도 더 느낄 수 있었다. 그리

고 이 공동수업의 활동이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방문지를 선택할 때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화산과 지진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화산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동수업의 심화 활동으로써 인도네시아 말랑(Malang) 지역에 위치한 브로모 화산을 

탐방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공동 교과 수업 주제(1)

4학년 1학기 사회과 3단원: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찾아 발표하는 교과 주제 활동

· 다른 나라 학생들과 발표를 통해 서로의 지역 문제 이야기를 교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보는 

활동으로 진행

· 환경과 관련한 공통의 문제 확인을 통해 전지구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

·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문제 확인으로 지역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의식 성장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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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교과 수업 주제(2)

4학년 1학기 과학과 4단원: 화산과 지진

· 과학 실험영상 교환: 화산과 지진 관련 과학 수업을 각자 국가에서는 어떻게 수업하고 지도하는지 알아

보기

· 학생들은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대표 화산과 화산 활동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

· 해외 현장체험학습지로 인도네시아의 화산지역을 방문 계획 중인데 이 수업 활동과 연관지어 심화 활동 

주제 부여 예정

"우리 지역의 문제" 공동수업 모습

"화산과 지진" 공동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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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 해외 현장체험학습

1학기부터 실시한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의 참여도를 비롯한 일련의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선

발된 16명의 4학년 학생들과 함께 10월에 인도네시아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게 되었다. 일

반적인 해외여행과 이 국제교류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차별점은 모든 일정이 교류수업 활동의 

목적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화면 속에서만 만나던 인도네시아 선생님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

는 일은 설레는 일이었다. 직접 웃고 떠들며 친구가 되는 시간은 정말 특별하다. 

현장 체험학습 기간 동안 교류수업 협력학교인 자카르타의 SDN Ujung Menteng 01 Pagi

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학교를 입장하는 순간부터 전율이 느껴진다. 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모, 

자카르타 교육청 초등교육 담당 부서원들까지 모두 일렬로 도열하여 양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환영해주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다. 

이 날을 위해 무려 3개월을 준비했다고 한다. 학생과 교사들이 준비한 다채롭고 짜임새 있는 

문화공연과 문화체험 부스는 필자의 유년시절 대운동회와 학습발표회를 준비하던 초등학교 시

절이 떠오르기도 한다.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그 어릴적 학교 행사들 말이다. 인도

네시아 학생들은 전통 우산 춤(tari payung)2), 닭 춤(tari ayam)3)과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였고, 선생님들은 학교 교실수업 참관 프로그램과 학교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작

2) 따리 파융(tari payung)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에 있는 미낭카바우(Minangkabau)-말레이(Malay) 

소수민족의 전통 민속무용극이다. 파융은 이 춤에 사용되는 주요 소품으로 우리말로 우산을 뜻한다. 

3) 따리 아얌(tari ayam)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무용 예술 중의 하나로 “닭 춤”이라는 뜻이다. 이 춤은 자바섬(Java)

에서 유래되었으며, 춤의 주요 요소는 닭의 동작과 자세를 모방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와 함께 지역의 문화

와 농업 생활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학교 입장 순간 반겨주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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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음식 문화 코너를 준비했다.

수파르디(Supardi)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심고 기른 과일을 따먹으며 노력

의 결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인내심과 책임감을 항상 시킬 수 있다”며 “교육은 교실 안 

뿐만 아니라 햇빛이 내리쬐는 텃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학교 학부모회는 

한국에 남아있는 학생들까지 고려해 문화 기념품을 준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여

러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고민하여 점심식사를 준비해주기까지 하였다. 한국팀은 

기존에 전달한 한국 컬쳐박스 물품과 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협조하여 기부받은 한국책 등을 

합하여 교류학교에 코리안 코너를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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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할 때에 필자는 교류학교 방문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에서 아주 특별

한 행사를 준비했다. 학교의 초청손님으로서 대접만 받지 않고, 반대로 돌려줄 만한 일이 없을

까 고민을 하다 한인니문화연구원(Indonesia Korea Culture Study)의 협조를 받아 코리아센

터를 대관하여 교류협력학교의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

었다.

이 행사에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박수덕 공사님, 자카르타 교육청 에르니따 나삐뚜(Ibu 

Ernita Napitu) 초등교육 국장님도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 교민이자 

선배 학생(김재이, Sinarmas World Academy 11학년)의 특별한 국제교류 경험 이야기 특강

으로 문을 연 교류 행사가 시작되었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초등학생들은 자랑스

럽게 한삼춤4), K-pop 랜덤댄스, 실랏 공연(silat)5), 나비춤 등을 선보였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앙끌룽(angklung)을 이용하여 참가자 모두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며 소통

과 화합을 즐기는 순간을 보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각각의 잔치상을 준비하여 함께 음식을 나

누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교류활동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 분들이 참 감사했다. 한국에서 자카르타의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내 

머리 속 상상의 교류행사를 현실화시키는데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한인니문화원 사공경 원장

님, 정윤희 부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이 있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 함께하는 행사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자카르타 한국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담당 운영교사 시절에 영재수업의 인연으로 만난 김재이 학생이 진행 뿐 아니라 선

배교사 특강 역할까지 맡아주어 더 멋진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

움이 모여 만든 특별한 행사가 이날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고 한국과 인도네시

아가 조금더 가까워지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

자카르타에서 교류학교 초청행사를 기획하며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사관 측에서 교류행사의 내빈 참석뿐만 아니라 한국 초등학생들

4) 한삼춤이란 우리의 전통 한삼천을 양손에 끼워 덩실덩실 추는 춤으로 탈춤과 비슷하다.

5) 실랏이란 인도네시아 전통무술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무예이다. 실랏은 다양한 손발기

술, 공격 및 방어 기술, 권총 및 단검 사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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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사관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협조 연락을 주고받았던 김동현 참사관님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하여 대사관을 견학시켜주셨다. 학생들은 곳곳에서 설명을 들으며 대사관이 

하는 일과 역할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교관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교육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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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외교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외교 활동의 현

장을 직접 경험했다. 

국제교류 행사들과 대사관 견학 일정을 마친 뒤에는 인도네시아 문화와 자연을 경험할 수 있

는 현장체험지를 방문하였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바띡 체험교육과 온라인 교류수업 주제로 다

루었던 브로모 화산을 방문하였다. 나중에 학생들의 소감을 물었을 때에 교류행사도 정말 특별

했지만 브로모 화산을 방문한 일을 가장 기억나는 일로 꼽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다. 아마 이 학

생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화산이나 지진과 관련한 과학 수업을 만날 때면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

성을 띄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

국제교류 수업과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후 학생들과 여러 소감을 나누었다. 화면에서만 

만나던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교류학교 방문을 통해 직접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 좋

대사관 민원실 견학과 외교관 직업교육 모습

바틱 체험 및 브로모 화산 방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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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학생, 대사관 방문을 통해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내 꿈이라는 학생, 화산 관련 수업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를 대표하

는 화산을 직접 방문해보니 정말 웅장하고 앞으로 과학시간에 화산 단원을 배우게 되면 특별한 

마음이 들 것 같다는 학생 등 다양한 소감이 있었다. 

학생들이 남긴 소감 중 인상 깊은 2편을 소개한다.

국제 교류 학생이 되기 위해 활동에 참가해서 다양한 면접, 동영상, 글을 만들고 제출하며 결국 국제 

교류 학생이 되었다. 합격 소식에 매우 기뻤다.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부터 줌 수업, 문화공연 준비를 하

면서 인도네시아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설레고 기뻤다. 막상 인도네시아에 가는 날이 되니 가

족들과 10일 동안 헤어져야 해서 조금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리던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어 

좋았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니 ‘아! 여기가 인도네시아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

들이 생각나 뭉클해졌다. 첫 날에 교류학교에 가니 많은 친구들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국기를 흔들

며 반겨주었다. 그 때를 생각하니 인도네시아든 우리나라든 누군가를 환영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느껴

진다. 교류학교 친구들의 문화공연을 보고, 우리가 준비해 간 공연을 하며 즐기고 나니 온 몸에 힘이 쭉 

빠져서 힘들었지만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에 다시 기운을 낼 수 있었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브로모 화산에 갔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책에서만 보던 

화산을 직접 보니 신기했고, 화산을 오르던 중간에 힘들어 하던 친구를 응원해주고 서로 보탬이 되어 주

면서 더욱 단합되었던 것 같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나니 중간 중간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 세계에

는 우리 나라 외에도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

니라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고, 내 꿈에 적용시켜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이 모든 일

들은 선생님들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와 친구들을 위해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항상 감

사해야겠다.

- 전주전라초등학교 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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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라위는 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전통 음악 악기와 연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전주전라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제 이름은 자니뜨라입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인 SDN Ujung Menteng 01 Pagi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제 

조국 인도네시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에 선생님께서 올해 10월에 한국 친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내 친구들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8월 이창근 선

생님이 우리 학교에 사전방문한 것을 보고 더욱 설렜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정말 많은 문화 물품을 

가져오셨습니다. 와,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만 접하던 한국문화 물품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

니다. 우리는 한국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문화 공연, 인도네시아 전통 게임 설명 연습, 음식

과 음료 등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10월에 한국 친구들이 왔고,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창근 선생님, 유라 선

생님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 그 당시 자카르타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위해 발리 전통

부채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한국 친구들이 더위와 피로로 힘들어가도 했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했

습니다. 우리는 각자 준비한 문화 공연을 했고, 한국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정원으로 가서 벨림빙(스타프루츠), 세망카(수박), 루작 캉쿵, 바나나 등의 과일을 맛보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내 한국 친구들이 마라위6) 연주를 하는 걸 봤어요. 10월 14일, 우리는 

한국대사관에 초대되어 많은 공연을 관람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대사관에 한 번

도 가본 적이 없어서 기뻤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공연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는 매우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Setiap aku melintasi "Korean corner" kami merasa ingin berjumpa kembali dengan teman-teman Korea. Aku 

berharap teman-teman bisa bermain dan berkunjung kembali ke Indoneisa. (코리안 코너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한국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 다시 어울려 놀고 그들이 다시 우

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Terimakasih Ibu Kepala Sekolah, Mr.Lee, Ms.Youra dan teman-teman. Sampai jumpa lagi. (한국 학교 교

장선생님, 이 선생님, 유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감사합니다. 꼭 다시 만나요.)

- 자니뜨라(Janitra), SDN Ujung Menteng 01 P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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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에 인도네시아 현지 선생님이 오셨어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에서는 국내 다문화가정 대상국과 우리나

라 간 교사 교류 사업을 운영한다. 한국의 교사가 대상국의 현지학교로 파견가기도 하고 반대로 

대상국 교사가 한국의 현지 학교로 파견근무를 오기도 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선발된 8명의 교사가 한국으로 파견근무를 와서 전국의 초중고 

중 4개의 학교에 배치되었는데, 필자의 학교가 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교육부에서 호스트학

교를 신청 받는데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과 국제교류 활동 경험 등의 외국 선생님 호스트 능력을 

기준으로 이 학교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라초등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편

인 학교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학교와 국제 교류수업을 하고 있는 점이 선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전라초등학교 6개 학년 학생들은 파견 온 인도네시아 현지 초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인도네시아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 노래, 놀이, 전통 옷, 음식 등을 오감을 이용하

여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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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 지역에서 온 라하유(Rahayu Sulistiyani) 선생님은 기본 수준

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문화수업을 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일에 아주 큰 적극성을 보이는 성격으로 다

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힘이 대단한 선생님이다. 스마랑(Semarang) 지역에서 온 도니(Dony 

Setyawan) 선생님은 ICT 분야에 관심이 큰 선생님이고 영어실력이 뛰어난 선생님이다. 평소 

조용하지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협조적인 성격이라 두 선생님의 합이 참 잘 맞았

다고 생각한다. 

멘토 교사였던 필자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쌓은 경험과 인도네시아어 구사능력이 있었기 때

문에 두 선생님과 더욱 협력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제교류 협력학교가 2

개나 있어서 해당 학교에서 받은 컬쳐박스 물품을 인도네시아 문화수업 자료로 보태어 이용할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 문화 교실을 멋지게 구축할 수도 있었다. 이 교실에서 학생수업, 교사연

수, 학부모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교내 문화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궁금한 그들

을 위해 영재교육원 수업 참관과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견학을 다녀왔다. 전라북도 과학축전, 전

라북도 수학체험한마당과 같은 교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축제 현장도 다녀왔다. 교사 교

과 연구회 모임과 타 학교 교사들의 오픈 클래스 현장을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두 선생님과 함께 인근 학교로 다문화 특강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강 대상 학교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수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견학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여 일반적인 

도시 학교 외에도 시골 지역의 아주 작은 학교, 단설 유치원 등 여러 학교를 둘러보며 한국의 교

인도네시아 문화수업 교실 환경 및 수업활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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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환경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에 방문했을 때에는 다

문화수업이 아닌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경제 이야기,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관계에 관한 주제 특

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나중에 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골 지역까지도 균일한 수준의 교수 환경을 구축

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환경,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없는 교육청 단위로 무료 운영되는 영재교육

시스템과 교과 축제 현장7)들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을 때에 교육 세미나 등의 자리에서 공유하고,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과 축제를 기획해보

고 싶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나라 교사들의 교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파견교사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11월에는 광주 신창초등학교의 김명희 선생님과 협력하여 광

7) 한국에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 안에 부설 영재교육센터가 있고 영재교육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대학

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과 축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와 달리 수학, 과학, 소프트

웨어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체험 부스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되는 축제를 말한다.

교과축제현장과 인근 학교 출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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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파견근무 중인 말레이시아 선생님들(Asraf Bin Harun Narasid, Rusydi Bin Ruslan)과 

함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공동 문화행사를 양 학교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는 APEC에서 선

발된 알콥U8) 오현경, 이일주 대학생이 봉사자로 함께 참여하여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었다. 

누산따라 데이(Nusantara Day)라고 이름을 짓고 함께 한 활동은 전라초 학생들이 새롭게 말

레이시아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선생님들에

게는 참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지금도 누산따라 팀이라고 서로 부르며 서로의 안부를 종종 묻기

도 한다.

두 선생님의 파견근무 마지막 날에는 송별행사를 했는데,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송사, 답

사, 학생과 교사의 공연, 활동 영상시청 등의 활동이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낯설었던 이국의 이

8) APEC국제교육협력원에서는 학교(급)간 온오프라인 (교사/학생) 교류, 봉사단 파견활동, 교육포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APEC교육협력단을 운영하는데, 이 협력단에 선발된 교사를 알콥교사라 부

르고 대학생은 알콥U라고 부른다.

누산따라 데이 행사와 누산따라 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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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 선생님들에게 어느덧 정이 가득 들어 펑펑 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나 역시 눈시울이 

시큰했다.

3개월간의 한국학교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두 선생님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 라하유(Rahayu Sulistiyani)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하유 술리스티야니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있는 비나 인

사니 초등학교의 교사입니다. 저는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에 파견교사

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교류교사로서의 저의 경험은 정말 놀랍습니

다. 전라초등학교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멘토 선생님이신 이창근 선생님, 이경옥 교

장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했고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

도 너무 인상 깊었고, 친절하고 예의바르더군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신나

고 열정적으로 인도네시아 문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 중 그들의 반응은 매우 귀중했습

송별행사 모습과 학생들의 메시지 플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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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국제 교사 교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도록 장려하

여 훌륭한 세계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킵니다.

교사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몰입할 수 있었고, 내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과 모범 사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교사들의 

직업 윤리였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규율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교사 토론, 워크숍, 커뮤니티 행사, 공개 수업, 동료 교사와의 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그들의 열정이 확연히 드러났습니

다. 교육자로서 개인적 발전을 이루려는 그들의 헌신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

의 교사 역량이 한국 교육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러

한 견해는 제가 교육자로서 기술과 능력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합니

다. 감사합니다. #TeachingAcrossBoarder

• 도니(Dony Setyawan) 선생님

밥 먹었어? 한국사람들은 밥 먹었느냐는 말로 안부를 묻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교

환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환상적입니다.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의 3개월 경험은 나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를 비교할 수는 없으며, 이는 

단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관찰과 성찰일 뿐입니다.

한국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저를 도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 풀네임은 Dony 

Setyawan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내 성을 발음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SD Hj. 

Isriati Baiturrahman 1 Semarang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교사 교환 프로그램에서 저

는 전주에 있는 전라초등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이번 학교에서 저는 따뜻한 멘토이신 이창근 

선생님과 이경옥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그들은 나를 가족처럼 잘 보살펴줍

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도요. 나는 그들을 알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발견으로 인해 나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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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문화 (The School Cultures)

첫 수업이 오전 9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8시 30분에 학교에 옵니다. 학교 

건물 1층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슬리퍼를 가

져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에서는 슬리퍼 상자 안에 학교 손님을 위한 슬리

퍼 몇 개를 제공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데 복도에서는 저를 마주치는 학생들이 사랑스럽게 

인사합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학교 종소리는 수업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각 

교시는 40분 동안 진행되며 매 교시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체육, 영어, 과학을 

제외하고는 각자의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수 교실, 체육관, 학

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수업하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음식은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습니

다.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정말 맛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때로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다 먹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학생들은 남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로 분리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들은 또한 식당의 큰 물통 기계에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점심 식사 후에 집에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오후 2시 30분까지 계속 공부합

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은 로봇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학교 방과후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

다. 아니면 그들 중 일부는 사립 학원에 갑니다.

2) 학교시설 (The School Techs)

한국 정부는 교육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부터 시골 지역까지 몇몇 학교

를 관찰했는데, 대부분 동일한 시설과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태블

릿과 넷북도 제공합니다. 디지털 보드, 대형 모니터, 대형 태블릿 보관함 및 충전기는 모든 교

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학습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학교 중 학급별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모든 

교실은 특별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딩/프로그래밍, 가상 현실(VR), 드론 경기장, 로봇 

공학, 방송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 가고 싶게 만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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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독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한국학교는 매우 편안한 도서관을 만듭니다. 학생

들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최신 도서 컬렉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도서관에는 디

지털 도서 살균, 시상 제도 및 디지털 대출 시스템도 있습니다.

3) 교육 페스티벌 현장(Education Festivals)

저는 매년 1회만 열리는 전라북도 과학축제와 수학축제에 참석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학생

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장소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모든 부스에는 수많

은 멋진 발명품과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활동의 결과로 상호작용하고 기념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새

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교사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낸 지난 3개

월의 매일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함이었고 진행한 모든 수업은 소중했습니다. 한국학생들의 

웃는 얼굴로 인해 저의 하루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선생님. 스마랑에서 전

합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우리를 초청해주셨어요.

인도네시아와 함께하는 초등 수업 현장 이야기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었다고 한다. 대사관의 고곳(Gogot) 교육담당관이 본교 파견 인도네시아 교사들을 통해 

전라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주었다.

대사관 측에서는 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학생들을 위한 앙끌룽&가믈란 교육과 사룽9)을 이용

한 전통 놀이와 바띡 교육까지 길지 않은 시간에도 인도네시아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 이야기를 

전달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요리하여 준비한 인도네시아 볶

음밥인 나시고렝까지 선물로 받은 어린 초등학생들은 큰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9) 앙끌룽(angklung)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의 전통 악기로 여러 개의 대나무 통으로 이루어져있다. 

손으로 흔들어 소리를 내어 연주하는데, 대나무의 길이와 지름에 따라 다양한 음을 연주할 수 있다. 가믈란

(gamelan)은 인도네시아의 타악기 오케스트라이다. 사룽(sarung)은 크고 긴 천으로 되어, 허리 등에 감싸서 싸

는 형태로 입는다. 특히 자와섬(Jawa Island) 남자들은 사룽을 종교행사 때나 캐주얼하게도 자주 입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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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Sampai Jumpa Lagi(다시 또 만나요).

현재의 초등학교 현장은 점점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전라북도

는 그 비율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각 시군에 거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여 

외국인 학생들 또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일반 학급과 한국어 학급

을 오가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 학습의 수는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

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며 친구 관계에서도 상호이해도가 떨어

지고 교우관계 다툼이 잦아져 고경력의 교사들도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큰 어려

움을 겪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초등학교 현장 상황에서 1년 간 긴 호흡으로 인도네시아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견학 및 문화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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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과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식도 향상되었다. 인도네시아 

파견교사를 처음 만난 9월에는 “나마스떼”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

하나의 낯선 나라에 마음을 완전히 마음을 열어본 경험은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력을 증진시

킬 수 있다. 아예 무관심하거나 이상하고 특이하다고만 생각이 들었던 나라의 문화를 호기심 어

린 눈으로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인식하는 경험으로 바꾼 학생들은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날 때

에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국제교류 수업과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온·오프라인 교류활동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방적인 시각

을 갖게 되어 국제적 관념과 협력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실제 

경험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지난 1년간의 교육과정 운영은 즐거움과 뿌듯함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했던 

시간들이었다. 교사로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제교류 수업과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일

은 보통의 큰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외국 선생님을 초청하는 일은 설레기도 하지만 이방인인 

그들의 생활을 3개월간 보살피는 일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역할을 해

주었기에 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분명 지치고 힘들기도 했을텐데 1년간 함께 참여해준 동료 

4학년 선생님 박서진, 강재섭, 방유라 선생님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내가 기획하는 활동들에 

신뢰를 가득 실어 주시고, 해외 현장체험활동 중에는 참여 학생들을 엄마처럼 따스하게 보살펴

주신 이경옥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이 원고에 사용된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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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vers the story of an elementary school with a yearly 

program to help students learn about Indonesia through various 

teaching methods. These included online exchanges with the partner 

schools in Indonesia, in-person exchanges through field visits, and 

classes conducted by Indonesian teachers dispatched to the school for 

three months. The program enhance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cultures. I want readers to share the exciting experiences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had while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The Stor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Grow 

Together with Indonesian Class

Changkeun LEE. "The Stor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Grow Together with Indonesian Class." 
JISEAS Issue Paper No. 28. (18 December 2023) Jeonju, Korea.

Changkeun LEE
(Teacher, Jeonju Jeolla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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